
구라보의 마케팅 팀 - 시장에 없는 상품 찾아 다녀  

구라보 도쿄 지사의 “세일즈 서포트 그룹(Sales Support Group : SSG)”에는 

“기술 서포트”와 “기획 디자인 팀”이 활동하고 있는데, 2004년 4월부터 “마케

팅 팀”이 추가로 발족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. “기획 디자인 팀”은 “고객들

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눈 앞의 테마를 찾아 지원하는 업

무”를 추진하고 있으며, “마케팅 팀”에서는 “시장에 아직 없는 새로운 상품”

을 찾아내고 있다.  

구라보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중기 3개년 경영 계획 “CP 21”을 금년 3월로

서 끝을 맺고 이어 2004년 4월부터 새로운 3개년 계획 “뉴 스트래티지(New 

Strategy : NS) 06”을 시작하였다. 새로운 경영 전략에서는 “고창력(考創力)”, 

“전개력(展開力)”, “공장력(工場力)”을 강화하여, 글로벌 제조업으로서의 기반 

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. 면ㆍ합섬 사업부는 이미 “일촌일품(一村一品) 운

동”을 추진하여 공장의 개발력을 강화해 왔는데, 새로운 3개년 계획으로는 

공장의 전문성을 지키면서 신상품의 용도를 개척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.  

SSG는 도쿄 지사의 4개 영업과와 연동되어 활동하면서, 팀 영업력을 발휘

하여 유력 고객과의 영업 활동을 강화하게 되는데, 2004년 4월부터 2006년 

시즌을 목표로 한 선행적(先行的) 마케팅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팀을 

발족하였다.  

구라보는 유럽이나 미국의 시장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각종 소재의 샘플

링 방법에 있어 일본이 기술면에서 앞서 있던 시대에는 효력이 있었지만, 현

재는 중국이나 동남 아시아도 기술력을 향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



이 필요함을 느껴, 그럴수록 시중에 없는 신상품을 찾아내는 것이 마케팅 팀

이 해내야 할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다.  

SSG는 당면하고 있는 도쿄 시장 공략을 강화하면서, 라이프 스타일(life 

style)이 급속히 변하는 데 대응하는 소재도 개발하고 “생산 공장에게도 새로

운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새 설비를 도입하는 등의 정보도 발신할 생각”이

라는 소신을 밝혔다. ♣  


